
농특위원장 인선을 환영하며, 협치 기구로서의 역할 기대 
-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의 위상정립으로 그 역할에 충실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 임 -

■ 새정부 출범이후 공석으로 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제58

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장태평 신임 위원장이 위촉됐다. 장태평 

신임위원장은 재정경제부, 국가청렴위원회,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를 

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농특위 신임위원장으로서 타부처와의 효율적 소

통과 연계를 기대하게 한다.

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동안 농특위 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어 농특위

의 존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다. 대통령 의지에 따라 직속기구들에 대한 

통폐합이 단행됐지만 농특위는 유지되었고 늦게나마 위원장 자리도 선임되

었다. 한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농특위가 위원장 선임을 계기로 

산적해 있는 농업․농촌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 주길 기대하는 바이다.  

■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농업현장이 농특위에 바라는 것은 농업․농촌 정책 전환

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서 국민적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 내 주는 것이다. 과

거 전정부 농특위에서 역할 부재의 비판을 받았던 것은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을 

논의의 자리로 불러내지 못했고, 농업인들과의 소통도 부족했기 때문이었다.

■ 농특위는 농업․농촌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관계부처와 합의하는 

역할을 해내야 한다.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위상정립을 위해 농

업․농촌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보고 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. 

신임 위원장이 조만간 농촌지도자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리라 기대하

며, 대통령 직속 협치 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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